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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序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떤 뜻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

가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

면 안 될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중요한 방편의 하나가 옛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생生을 영위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

이다. 본서는 옛 선현先賢들의 글 가운데 이에 관한 길잡이가 될 

만한 명설名說과 자설字說을 골라 번역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名]을 갖게 마련이다. 옛날에는 지금의 

성년식을 남자는 관례冠禮라 하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였다. 일

반적으로 관례와 계례를 행할 때에 명名에 근거하여 자字를 짓게 

된다.

바로 이 태어나면서 갖게 된 명名과 관례를 행하면서 짓게 된 

자字 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으며, 명과 자를 지어주면서 이런 인생 목표와 그 

실천방안을 설명한 명설名說과 자설字說도 아울러 지어주었다.

성인成人이 되어 자신의 명자설을 받게 된 사람은 명자설에 담

긴 뜻에 맞추어 살고자 날마다 그 뜻을 돌이켜보며 그에 맞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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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가를 반성하는 것을 자기수양自己修養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명사의顧名思義라 하는데, 명과 자를 돌이켜보

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격변하고 있다. 이런 현

실 속에서 올바른 인생의 좌표座標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는 일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

니 이러한 현실에 절망絶望하여 좌절挫折하거나 사회현실을 증오憎

惡․저주詛呪하며 그릇된 길로 내달아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

우도 빈발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生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좌표는 설

정하였으되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

는 젊은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본서에 

수록된 선현들의 명자설名字說이 바람직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명名은 자신을 상징하는 

칭호이다. 젊은이들이여,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상징하는 명을 사랑하고, 명이 더럽혀지거나 비난과 저주의 대상

이 되지 않도록 하며, 바로 그 명이 모든 이들이 사랑하고 신뢰하

는 대상이 되도록 하라!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명예名譽이다. 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잊지 말

도록 하자. 

나의 명이 모든 이들의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느냐 증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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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의 대상이 되느냐는 명에 쓰인 글자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즉 나의 

명이 나를 명예名譽롭게 하거나 불명예不名譽스럽게 하는 것이 아

니고, 나의 처신이 나의 명을 명예롭게 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명사의顧名思

義하면서, 아울러 옛 선현들의 명설과 자설에서 그 본보기를 찾고 

그 뜻에 따르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자.

본서의 도입부導入部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명과 자의 의의 

및 선현들이 명과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명과 자의 뜻에 

충실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했으며, 명과 자는 어떻게 지었

는가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1장은 명과 자에 대하여 필자가 

고구考究한 내용을 기술한 총설이요 역문譯文이 아니다. 제2장에서

는, 우리 선현들의 경명敬名 의식에 관한 글을 번역하여 수록하였

으며, 명과 자에 대한 원론原論에 해당한다.

제3장 명설名說과 제4장 자설字說에서는 명과 자에 함유된 뜻을 

강조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

힌 글들을 시대순에 따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현

들이 지녔던 가치관과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도 엿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선현들의 글을 소개하고자 하는 염원念願 때문에 

천학비재淺學菲才함을 무릅쓰고 그들의 문집文集에 수록된 명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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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설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골라 번역하였다. 한문漢文뿐 아

니라 한문투漢文套의 역문譯文까지도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

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므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역하

지 않고 의역한 부분도 있고, 주석을 달아야 할 부분을 역문 속에 

녹여 넣은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역문 가운데는 선현들의 뜻을 충실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나, 이 책을 내게 된 충정衷情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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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선현들의 명名과 자字에 대한 의식

1. 사람의 이름 [名]

사람의 이름[名]은 그 명을 가진 인물을 상징하는 칭호이다. 

≪설문說文≫에는 명을 “명은 자신이 부르는 것이다. 명名자는 구

口자와 석夕자가 합쳐진 것으로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어두워

지면 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입[口]으로 자신의 이름[名]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名自命也 從口從夕夕者冥也 冥不相見故以口自名]” 하여, 명

名자의 뜻을 풀이하였다.

옛날에는 출생 후 3개월쯤 지난 뒤에 아이의 조부나 부친이 길

일吉日을 골라 아기를 안고 조상의 사당으로 가서 명을 지어 아이

에게 일러주며 조상신에게 이를 아뢰었다.

명은 흔히 아이의 장수長壽, 출세, 부귀 등을 나타내는 뜻을 지

닌 글자나 신信과 의義를 근거로 하여 부르기 좋고 쓰기 편한 글

자로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두 자로 지어주었으나, 그 

중의 한 자는 동족同族이 공통으로 넣는 항렬자行列字이므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고유한 명은 항렬자를 제외한 한 글자뿐이라 할 

수 있다.

예부터 작명시作名時에 기피해야 할 금기가 있었으니, 이를 육



18 명설名說과 자설字說

불六不이라 하여 국명國名, 관명官名, 산천명山川名, 은질명隱疾名, 생

축명牲畜名, 기폐명器幣名 등에 쓰인 글자는 명으로 쓰지 않았다. 

이는 명의 고유성固有性을 쉽게 드러내고 천대賤待받는 것을 피하

며, 피휘避諱와 현양顯揚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아이 적에는 비정식 명칭인 소명小名(이를 아명兒名, 소자小字, 

유명乳名이라고도 한다.)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이는 대체로 조속粗俗

하게 지은 어릴 때의 애칭愛稱으로, 사용범위가 가정家庭 내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정식으로 지은 명은 관청의 호적에 등재

한 것으로 성인成人이 된 후에도 계속 쓰는 명이므로 이를 관명官

名, 관명冠名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2. 피휘避諱

옛 예법禮法에 의하면 관례冠禮를 행하여 성인成人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어른으로 예우해야 하므로, 그의 명名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었다. 즉 존귀尊貴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비천하거나 나

이 적은 사람의 명을 부를 수 있으나, 재하자在下者가 존장자尊長者

를 명으로 부르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

의 명을 부르기 꺼려서 피하는 것을 ‘피휘避諱한다’ 또는 ‘휘諱한다’

라고 하였다. 

사람을 공경恭敬하려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명을 공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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